
[사막 교부들의 말씀]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러 저자
3-5 세기 은둔자와 수도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. 그들은 속세를 버리고 사막
으로 들어가 겸손, 자비, 극단적 고행의 삶을 살았다.
- 사막 교부들의 고행은 죄악이 신체를 지배하는 힘을 물리치고 하느님과 좀더 친밀

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.
- 신체적 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. 사람의 내면은 가장 치

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고 그 상태는 종종 겉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다. 많은 
사람이 신체의 쾌락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,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간음을 저지
른다.

- 사막의 교부들은 금욕 수행에 대하여 결코 자부심을 표시하지 않았고, 좀처럼 남을 
비판하지 않았다. 사막 교부들의 또 다른 미덕은 자비였다.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
며 남들의 필요를 더 중시하는 자비심을 가지는게 아주 중요했다.

- 순박함과 고행을 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막 교부들은 오늘날의 편안한 기독교에 직
접적으로 도전한다. 교부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았다. 자신의 결점을 깊이 생각하는 
사람이라면 이웃의 결점은 보지 못한다. 사막의 교부와 교모는 순박함, 은밀함, 고
독 등의 영적 단련을 실천하는 데 대단한 사례와 통찰을 제공한다. 우리는 제일 반
문화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념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.

- 압바 아가톤이 말했다. “만약 내가 문둥이를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내 몸을 주고 
대신 그의 몸을 받으리라. 그러면 나는 행복하리라.” 그것은 완벽한 자비였다.

- 압바 펠루시아의 이시도레가 말했다. 말없이 사는 사람은 그 침묵으로 좋은 일을 
하지만, 삶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쉴새 없이 말만 할 뿐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
못한다. 말과 삶이 서로 일치하면 그 둘은 함께 건실한 철학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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